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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종교, 영성과 정신건강의 관계

김 상 원(이화여자대학교 교수)

Ⅰ. 들어가면서

최근 심리학과 의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종교와 영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발달 연구에서도 이 주제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King & Roeser, 2009). 종교심리학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행동주의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종교와 영성이 비과학적이라는 오해를 

낳으면서 적절한 관심을 받지 못해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 인간을 전인적 관점에서 이해

하려는 시도와 함께 인간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종교와 영성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새롭게 일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으로 심리학에서 종교와 영성은 종교라는 구인에 포함되었으나, 최근에는 서구의 문화와 

과학에서 종교와 영성을 구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구별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

며, 오늘날 종교와 영성 연구에서 개념적 정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종교를 사회문화

적이고 역사적인 조직화된 체계로 정의하고, 영성을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의미와 행복 추구로 

보는 관점이 일반적으로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Koenig, McCullough와 Larson(2001)의 정

의에 따르면 종교는 믿음, 행위, 의식과 상징으로 이루어진 조직화된 체계로서 개인이 성스러움

(The sacred) 또는 초월적인 존재(예, 신, 절대자, 궁극적 진리)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도록 촉진

하며, 개인이 타인과 갖는 관계와 타인에 대한 책임을 이해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이에 반해, 

영성은 성스러움 또는 초월자와의 관계, 의미, 삶에 관한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하는 

개인적 추구로써 종교와 관련될 수도 있지만 무관할 수도 있다. 한편 종교심이란 종교의식에 참

여하는 외적 행위와 더불어 종교적 가치와 가르침을 내면화하는 것을 뜻하며 또한 개인적으로 

성스러움이나 초월자에게 다가가려 하는 추구를 포함한다.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종교와 영성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를 ‘종교적이면서 영성적’이라고 묘사한 반면 소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영성적이지만 종교적

이지 않다’고 칭하였다(Zinnbuaer & Pargament, 2005). 청소년들의 경우에 정기적으로 종교의

식이나 행사에 참여한다고 해서 반드시 종교적이라거나 영성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종

교생활을 하는 일차적인 이유가 부모의 압력이거나 또래와 어울리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King & Roeser, 2009). 종교심과 영성의 관계에 대해 Zinnbuaer와 Pargament(2005)는 이 

두 가지가 동일하지는 않으나 서로 유사하고 공유하는 점이 많다고 보았다. 물론 개인적, 종교적 

관점에 따라 이에 대해 의견을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앞서 제시된 학자들과 

동일한 입장에서 학문적 대상으로서의 종교와 영성이라는 주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청소년기는 종교심 및 영성 발달에서 중요한 시기로 ‘영적 깨어남’의 시기라고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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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wler, 1981; Good & Willoughby, 2008). 추상적 사고능력의 발달과 함께 청소년들은 의미에 

대한 실존적 추구를 하고 전통적 종교 가치에 대해 도전하는 한편 스스로의 영성적 가치를 탐

색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Erickson(1968)은 청소년기 정체감 형성에서 종교의 역할을 강조하

였다. 많은 연구들은 종교와 영성이 성인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Koenig et al., 2001). 유사하게 청소년 연구에서도 종교와 영성이 우울, 물질사용 들의 문제행

동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등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을 보여주었다(Kim & Esquivel, 201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종교와 영성이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및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

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종교의 기능에 관한 이론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필자는 종교

와 영성에 대한 청소년 연구자들의 관심이 증가되고, 또한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이해하고 다루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Ⅱ. 종교 및 영성과 청소년 정신건강의 관계

1. 내재화 문제

여러 연구결과들은 청소년의 우울과 종교심 및 영성 간의 부적 관계를 일관되게 보고해왔다. 

Pearce, Little과 Perez (2003)는 종교심과 영성의 어떤 측면이 우울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들이 측정한 다섯 가지 측면에는 종교모임 참석, 개인적 종교행위(예, 영적 

훈련, 기도), 종교심에 대한 자기평가, 종교모임내 문제, 종교모임으로부터 받는 지지가 포함되었

다. 회귀분석 결과, 개인적 종교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심과 영성 차원들은 각각 예상한 방향

으로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그러나 이 차원들을 동시에 투입한 중다 회귀분석에서는 종교

모임의 지지와 종교모임내 문제만이 우울을 각각 부적,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

년의 우울증상을 감소시키고 예방하는데 있어서 종교집단이 제공하는 지지가 중요함을 시시한다. 

Cotton, Larkin, Hoopes, Cromer와 Rosenthal(2005)은 종교심과 영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신에 대한 믿음, 종교의 중요성 등의 전통적인 질문 이외에 영성적 안녕(Spi-

ritual well-being)이라는 개념을 추가하였다. 영성적 안녕은 종교적 안녕(Religious well-being)과 

실존적 안녕(Existential well-being)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신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안녕감을 의

미하고 후자는 종교와 무관하게 갖는 삶의 목적의식과 삶의 만족감을 뜻한다. 연구결과 높은 

우울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종교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낮은 실존적 안녕감을 보였다. 이 

결과는 우울한 사람들이 위안과 지지를 얻기 위해 종교에 더욱 의지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또한 우울한 청소년들이 실존적 안녕감이 낮다는 결과는 종교적 믿음과 종교적 안녕

감 보다 의미와 만족감이 청소년들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예방하는데 보다 중요함을 말해준다. 

이와 유사한 결과가 청소년의 불안과 영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다. Davis, Kerr와 

Kurpius(2003)은 영성적 안녕, 종교적 오리엔테이션, 사회적 지지가 위험집단 청소년들의 불안을 

예측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영성적 안녕 중에서 실존적 안녕만이 유의하였다. 즉 실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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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감이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종교가 청소

년들의 삶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지 못한다면 종교 그 자체로서는 청소년들의 우울, 불안 등 

내재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함을 알 수 있다. 

2. 외현화 문제

 

선행연구들은 종교심이 높은 청소년들일수록 술, 담배, 마리화나 등의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였다(Johnson, 2008). 또한 종교적인 청소년들은 물질사용에 대해 부

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rancis & Mullen, 1993). 종교심은 청소년들을 물질사용

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Wills, Yaeger와 Sandy(2003)의 종단연구 결과 종교심은 스트

레스가 청소년의 물질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켰다. 청소년의 종교심은 비행과도 부적인 관

계를 보였다(Blakeney & Blakeney, 2006). Sloane과 Potvin(1986)은 종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에 자주 참석하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심각한 싸움에 가담할 확률이 50% 

더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Johnson, Jang, Larson과 Li(2001)에 의하면 종교적인 청소년들은 비

행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비행 또래와 어울리는 경향이 적으며 비행행동에 가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적인 내용을 자주 접한 청소년들일수록 반사회적 행동을 하거나 

폭력을 목격하거나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가능성이 줄어들었다(Pearson, Jones, Schwab-Stone, 

& Ruchkin, 2003). 아마도 종교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 행동을 조성하는 도덕적 가치와 태도를 

가르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함으로써 외현화 문제행동의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

인다. 

최근에는 영성적 덕목을 이용한 개입전략이 청소년들의 외현화 문제행동 치료에 효과적이라

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것으로 용서치료를 들 수 있는데, 용서는 다양한 

종교전통에서 공통적으로 중요시되는 덕목 중의 하나이다. 이 치료법은 성인대상의 문헌에서는 

이미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되었

다(Enright & Fitzgibbons, 2000). 상담 장면에서 용서치료를 사용할 경우 내담자와 상담자의 오리

엔테이션에 따라서 이를 종교와 관련시킬 수 있지만 종교와 무관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용서

치료는 청소년 대상으로 그 연구가 확장되고 있는데, 심각한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용서 치료를 사용하였을 때 이들의 문제행동이 유의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

다(Klatt, 2008; Perez, 2008). 또한 임상적인 관찰을 통해 볼 때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들

은 타인을 용서함으로써 그들의 분노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Enright & Fitzgibbons, 2000). 

이러한 결과들은 종교적 맥락 밖에서 기존의 개입방식에 용서 등의 덕목을 포함시키는 것이 청

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 치료에 유용함을 시사한다. 

3.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에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중요한 삶의 영역에서의 만족도, 높은 수준의 긍정

적 정서 및 낮은 수준의 부정적 정서 등 여러 요소가 포함된다(Diener, 2000). 연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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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 영성은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관계는 다양한 연령집단과 종교집단

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예: Francis, Jones, & Wilcox, 2000; Abdel-Khalek, 2007). 

일부 청소년 연구자들은 주관적 안녕감 중에서 삶의 만족도에 기여하는 종교심과 영성을 다

양한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Kelley와 Miller(2007)는 일상적인 영적 체험, 용서, 긍정적인 

종교적 대처와 종교모임의 지원이 삶의 만족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특히 일상적인 영적 

체험이 가장 강력한 설명력을 지녔다고 보고하였다. 일상적 영적 체험은 평소 개인이 신과의 관

계에서 느끼는 친밀감을 뜻하는 것으로, 미국 한인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데에도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Kim, Miles-Mason, Kim, & Esquivel, 2010, August). 이는 일상

생활에서 신과의 교류를 체험하고 신으로부터 지지받는다는 성스러움의 느낌을 촉진시키는 개입

전략이 안녕감을 향상시켰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Goldstein, 2007; Pargament & Mahoney, 

2002). 이러한 결과들에 기초할 때, 일상생활 가운데 신과의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개입

이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스러운 

순간에 초점을 맞춘 개입전략은 그리스도교의 맥락으로 제한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

교 신앙에서는 신과의 개인적 관계를 통해 구원을 얻으며 삶의 의미를 찾는 경향이 있기 때문

이다. 

주관적 안녕감의 증진에 효과적인 또 다른 영성적 개입전략으로 불교의 명상법을 이용한 감

사명상이 있다. 김동희(2008)는 감사명상을 통해 고등학생들이 자신은 물론 가족, 이웃, 사회, 

삼라만상 등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경험하고 표현하도록 하였는데, 감사명상을 한 청

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과 비해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이고 

부정적 정서에서는 유의한 감소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Ⅲ. 종교의 기능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

종교와 영성이 청소년들의 삶에서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고 만족감을 증진시키

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심리학적 이론들이 유용한 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다양한 이

론들 가운데 관계체계로서의 종교와 의미체계로서의 종교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고자 한다. 

 

1. 관계체계로서의 종교 

부모-유아 애착이론은 종교 영역으로 확대 적용되어 왔다. Kirkpatrick(1997)은 그리스도교 전

통에서의 신이 애착대상에 부합된다고 보고, 개인과 신의 관계를 부모와의 애착관계에 관련지

어 설명하고자 하였다. 부모와의 애착이 유아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과 유사

하게, 종교는 스트레스나 다른 어려운 시기에 개인에게 위안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관계적 체계

로서의 역할을 한다. 

Kirkpatrick(1997)는 두 가지 주요 가설, 즉 보상가설(The compensation hypothesis)과 정신모델

가설(The mental model hypothesis)을 제안하였다. 보상가설이란 부모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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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유아기 때의 관계적 안정성의 부재를 보상하기 위해서 ‘사랑이 깃들고, 친근하며, 늘 곁에 

있는 신’에 대한 믿음을 발달시킨다는 것이다. 연구결과 이 가설은 비종교적인 가정에서 지지

되었는데, 비종교적인 어머니에게 회피 애착을 형성했던 사람들의 경우 성인이 되었을 때 종교적 

성향이 더 강했고 종교활동에 더 열성적이었으며 신에 대해 보다 큰 친밀감을 보고하였다. 이들

은 또한 극적인 회심의 경험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다. 청소년대상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

가 나타났는데, 유아기때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들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들에 비해 

‘사랑이 깃든 신’을 믿는 경향이 더 컸다. 이와 달리 정신모델가설(The mental model hypothesis)

에서는 안정 애착이든 불안정 애착이든 어린 시절의 애착은 이후의 종교적 신념이나 신에 대한 

관계적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기초가 되는 정신적 모형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개인이 

신과 갖는 애착은 그가 부모와 형성한 애착과 유사하였으며(Piedmont, 2005), 부모에게 안정적

으로 애착된 사람들은 부모의 신앙이나 신에 대한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Hertel & 

Honahue, 1995). 

관련 연구들은 애착이론이 종교를 이해하는데 유용함을 확인해주었다. Eshleman, Dickie, Mera-

sco, Shepard와 Johnson(1999)은 아동기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갈 때 아동들이 부모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반면, 신에 대한 친밀감은 더욱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아동이 부모로부터 독립적이 

되면서 신이 ‘애착 대리(attachment substitute)’가 된다는 이러한 결과는 독립성이 주요 특징인 

청소년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Granqvist와 Hagekull(1999)은 애착의 안정성과 

종교심의 유형 간에 관련성을 있음을 발견하였다. 성인의 경우 부모에게 안정 애착된 사람들은 

사회성에 기초한 종교심을 보이는 반면, 회피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정서에 기초한 종교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안정 애착은 갑작스런 종교적 회심과 관련되어 있었다. 청소년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불안정 애착을 가진 청소년들은 정서에 기초한 종교

심을 보이고 종교적 변화에 대한 체험이 있으며 대안 종교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2. 의미체계로서의 종교

 

종교는 개인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 그 사건에 의미를 부여해주고 삶의 목적을 찾게 해주는 

의미체계(meaning systems)로서 기능한다. 예를 들어, 개인은 설명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 신의 

은총, 죄에 의한 과보, 혹은 구원 등의 종교적 귀인을 하게 된다. 의미를 찾음으로써 개인은 어려

운 상황에서도 통제감을 가질 수 있으며 안녕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Spilka, Hood, Hunsberger, 

& Gorsuch, 2003). Frankl(1963)은 삶의 의미추구는 심리적 안녕에 필수적이며 심리적 부적응

은 삶의 목적이 결여된 결과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Werner(1996)는 적응유연성(resilience)이 높은 아동들은 영성적 가치를 

통해 삶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아간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청소년 연구 중에는 목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Damon, Menon

과 Bronk(2003)는 목적의식이 친사회적 행동과 긍정정 관계를 보이는 반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는 부정적 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볼 때 종교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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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게 되는 삶의 목적과 의미가 어려운 상황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완충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의미체계로서의 종교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연구주제로 종교적 대처(Religious coping)가 

있다. 이 분야의 개척자이자 권위자인 Pargament(2007)는 종교적 대처를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에 

‘성스러움’에 관련된 방식으로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대부분의 종교적 대처 연

구는 성인 대상으로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태인 청소년에 대한 연구

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종교적 대처전략으로 신에게 도움 요청하기, 영

성적 관점에서 어려움을 바라보기 등을 발견하였다. 종교적 대처전략은 특히 소수인종과 이민

자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 미국의 흑인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흑인으로서 안정적인 정체성을 가진 고등학생들에게서 종교적 대처전략의 사용이 가장 두드러

졌으며(Constantine, Donnell, & Myers, 2002), 종교적인 흑인 고등학생일수록 흑인에 대한 미국 

주류사회의 차별을 내면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rega & Coleman, 1999). 

Ⅳ. 마치며

최근에 증가되고 있는 종교와 영성에 대한 관심은 전인적인 관점에서 청소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청소년 대상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

족한 실정이지만,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종교와 영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주관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등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들을 보고하였다. 이는 종교와 영성이 

청소년 발달에 갖는 잠재적 가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부모와 교육자를 비롯하여 청소년 전문가

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종교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이론으로 두 가지 접근을 살펴보았는데, 먼저 

관계체계로서 종교를 보는 관점은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어떻게 신과의 관계가 청소년에게 안

전기반으로 작용하는지와 애착 불안정을 보상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의미체계로서의 종

교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종교가 제공하는 삶의 목적과 의미가 청소년들에게 완충 역할과 함께 

긍정적 발달을 이끄는 원동력이 됨을 보여준다. 특히 소수인종과 이민자 청소년들에게 종교적 

대처가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다는 외국의 연구결과는 우리사회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

에게도 잠재적 함의를 가질 수 있겠다. 

이제 주목받기 시작한 청소년의 종교와 영성 연구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연구

에서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현상인 종교심과 영성이 어떻게 정신건강에 영향미치는지 그 기제

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겠다. 서구의 그리스도교 문화권에서 주로 이루어진 연구결과들이 다른 

종교적 문화와 전통을 가진 우리사회의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연구 역시 향

후 다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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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청소년의 종교, 영성과 정신건강의 관계

김 영 주(울산대학교 교수)

프로이드는 종교를 심리적 강박증이라고 보았고, 칼 마르크스는 심리적 아편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종교는 사라질 것이라고 보았으나 오히려 우리는 영적인 

붐을 맞이하고 있다. 신학분야에서 다루어지던 영적 종교적 주제를 학문분야에서 과학적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아동 청소년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영적 발달을 인간발달 혹은 인간 기능의 한 분야로 보고 

아동 청소년 발달에서 영성의 개념과 기능, 주요성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까지 다른 분야(사회복지, 간호학, 상담 심리학 등)에 비해 아동 청소년 발달과 교육 분야에서는 

생소하게 여겨지던 청소년의 종교, 영성과 정신 건강에 관한 원고를 받아 보게 되어 반가웠다. 

연구자는 종교와 영성 연구에서 영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특히 청소년기를 “영적 깨어

남”의 시기로 보고 있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를 이해하고 다루는데 종교와 영성을 차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 물질남용이나 비행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에 영성적 덕목을 이용한 

개입전략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종교와 영성을 기존의 심리학적 이론 체계를 빌어 설명하였다. 먼저 관계체계로서의 종

교로, 어릴 때 부모와 형성한 애착이 절대자인 신과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정신모델

가설), 아니면 반대로 적용이 되는지(보상가설)를 살펴보았다. 또한 종교가 의미체계로서 어떻

게 기능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예를 들면 종교나 영성이 심리적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과 청소년

의 대처기능의 하나로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토론자는 연구자가 원고에서 논의한 바대로 영성이 현대 아동 및 청소년 교육의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 아동 교육 분야에서도 영성적 관점

에서 아동을 바라보고 교육해야 한다는 반성에 따라 홀리스틱 교육, 발도르프 교육, 생태 유아

교육, 명상이나 산책 등을 활용한 명상 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 발달과 교육 연구 동향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부

언하고자 한다. 첫째는 최근 영성이 개인주의적 경향을 지닌다는 것이다. 연구자의 원고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의 심리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내적 자아의 발전을 위해 영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성이 자아와 타인, 공동체와 절대자 혹은 신적이 존재에 관한 인식이라고 본

다면 이러한 현재의 개인주의적 경향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두 번째 비판은 영성을 실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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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맥락에서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즉 영성의 본질적 특성인 신성 자체에 관심을 두

기보다 개인적 삶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실용주의적 영성의 목적은 개인 안에 내재한 

신성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훌륭하고 효율적인 인간을 만들어내는데 있으나 이는 올바른 영성 

교육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강조되는 영성 연구와 교육의 한계는 일상적 

삶과 영적인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공동체적 선을 실천하기 보다는 내적 세계나 심리

적 기능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아동 청소년 교육에서 영성 연구와 교육의 왜곡된 축면은 영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

이기 어려운 현대사회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영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

운 첫 번째 문제는 연구자가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성과 종교성을 혼동하는 것이다. 영

성과 종교성은 유사하지만 같은 것이 아니다. 영성은 좀 더 넓은 의미로 신념과 가치관을 일컫

지만, 종교는 보다 문화적이고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Byers(1992)가 말하

기를 종교는 생명과 창조와 삶의 의미에 대한 보편적인 질문에 대한 특정한 대답이며 영성은 

그 질문에 대한 보편적이면서 일반적인 관심이다. Elkind(1992)도 영성은 좁은 의미에서 영성은 

종종 일련의 특정한 종교적 신념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넓은 의미에서의 영성은 종교적 신

념과는 관계없이 일상의 삶에서 사랑, 용서, 관용과 같은 인간의 가장 고상한 자질에 관한 것이

라고 하였다. 우리가 다루어야 할 영성은 넓은 의미에서 비종파적인 의미의 영성1)이다. 즉 영

성은 특정 종교가 아니라 지능과 같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내재되어 있는 것이며, 이는 교

육과 환경에 의해서 계발되거나 지체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상으로 청소년의 종교, 영성과 정신건강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의 영

성 발달과 교육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준 연구자에게 감사하며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1) 비종파적인 영성이란 다른 말로 다문화 영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문화 영성이란 유신론자(천주고, 

개신교, 이슬람교 등을 모두 포함),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다신론자, 무속 신앙 숭배자들이 문화적 구

성, 사회적 역할, 그리고 개인적 특이성 이전에, 혹은 그것을 넘어서, 혹은 가장 깊게, 그리고 근본적으

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각에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자각을 바탕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모든 종교와 법의 기초이며 근본이 되는 황금률(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을 

따르는 것이다. 




